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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일1부 묵상 예배( )

오전 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도7 30 김기중목사:

예배의부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인  도  자 
송      영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찬  양  대 
찬      송 서서 *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장 31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다  함  께 
성 시 묵 상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빌립보서 장 83. 4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다  함  께 
고백의기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다  함  께 
사죄의선언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인  도  자 
신 앙 고 백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다  함  께 
찬      송 앉아서 *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장 305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다  함  께 
기      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조재복집사 
찬 송 묵 상 ···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양나리에나집사( , ) ···다  함  께 
봉  헌  송 서서 * ······나의 모습 나의 소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다  함  께 
봉 헌 기 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황성훈목사 
교 회 소 식 앉아서 *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황성훈목사 
찬      양 ··············친구 되신 우리 예수 ··············샬롬찬양대 
찬      송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장 637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다  함  께 
성 경 봉 독 ········에베소서 신약 2:1~10( P.311) ········황성훈목사 
말 씀 선 포 ·············· 함께 만드는 작품【 】··············황성훈목사 
말 씀 묵 상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다  함  께 
성도의교제 서서 *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장 55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다  함  께 
축      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송영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황성훈목사 

오늘의 말씀 황성훈 목사/ 

에베소서 함께 만드는 작품2:1~10 / 
성령강림절 후 열넷째 주일

주일2부 전통 예배 ( ) 오전 시                인도/ 9 조경화목사:

찬      송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장 31, 305, 290, 55 ··············다  함  께 

교      독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빌립보서 장 83. 4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다  함  께 

기      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배외수장로 

찬      양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믿음의 고백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호산나찬양대 

주일3부 세대통합 예배 ( ) 오전 시 분       인도/ 10 30 정영오목사:

찬      송 ····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은혜 아니면, 305, 290, ··다  함  께 

기      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조주규장로 

찬      양 ·············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····글로리아찬양대 

파송과위탁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다  함  께 

인도자 :

회  중 :

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.
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
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.
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, . .

주일4부 열린 예배 ( ) 오후 시               인도/ 12 황성훈목사:

경배와찬양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소리엘찬양단 

목 회 기 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인  도  자 

내주기도 :† 부 장민수 집사 부 박경봉 장로 부 조재일 장로 - / - / - Ⅰ Ⅱ Ⅲ

부 조영욱 집사 청년예배 박주용 청년 찬양 강인원 집사 수요 유영심 권사- / - / - / - Ⅳ

이달의 강단 꽃장식 :†  강성갑 신미영 김종관 최희숙 조재일 장애영 조정흠 조동흠 강문희 김명옥

월 예배위원 9 - 예배 시작 분 전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10 . 

구분 안        내 봉 헌 예배중보기도 차량안내

Ⅰ 권오탁 권영일 고주영 이수현 권대기 문순금
정영수 김종관 권대기 권오덕

길건성 박수권 정휘동 조대웅

황병락 사봉권 이국환 박영재

Ⅱ 배승룡 권영대 손향숙 허미자 손대호 고남순

Ⅲ 권오규 김준광 임은주 김미정 권민영 강은숙

Ⅳ 배외수 권인한 최미자 서금숙 이석필 이명희

주일5부 청년 예배 ( ) 오후 시 분/ 1 45

경배와 찬양 하느래워십 기도 권기원청년- / - 

설교 누가복음 신약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- 12:13~21( P.114) / / 정영오목사 

주일오후찬양예배 / 오후 시  3 교구 헌신예배 및 하반기 대학생 장학금 수여식(5 ) 인도  천세동장로: 백부장( )

경배와 찬양 새롬찬양단 찬송 기도 김율리권사- / - 298, 54 / - 삼십부장( ) 찬양 시온찬양대 / - 

성경 아가 구약 장애영집사- 1:1~6( P.960)- 십부장( ) 검으나 아름다우니  / / 권훈목사 

수요오전예배 오전 시 분/ 10 30

경배와 찬양 예음찬양단 은혜나눔 고혜란권사- / - 

설교 누가복음 신약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- 6:27~38( P.99) / / 윤정호목사 

수요저녁예배 저녁 시 분/ 7 30

경배와 찬양 르비딤찬양단 기도 김경옥권사 은혜나눔 박진미집사 찬양 다비다찬양대- / - / - / - 

설교 사도행전 신약 신약 그리스도인 - 8:1~4( P.199), 11:19~26( P.207) / / 황성훈목사 

묵 상 노 트

함께 만드는 작품 에베소서 “ ” ( 2:1~10)

1.

2.

       의 근거
묵상을 위한 질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) 

여기가 과연 내게 어울리는 자리인가 라고 물을 때가 있다‘ ?’ . 
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자격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고 말한
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. , 
로 부름받은 것이다 때로는 힘들고 벗어나고 싶을지라도 바로 . , 
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자리일 수 있다 오늘 나. 
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?

하나님과 함께하는        
묵상을 위한 질문 에베소서 장 절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곧 포이) 2 10 , ‘

에마(ποίημα 라고 부른다 우리의 인생은 나 혼자 만들어가는 )’ . 
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려가는 작품이라는 뜻이다 실패와 . 
아픔 좌절과 어둠의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하나의 아름다, 
운 작품으로 빚어질 수 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의 삶도 하나. 
님의 손안에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과 함. 
께 만들어질 나의 삶이 어떤 작품이 되기를 기대하는가?




